
마력의 운용 - 기초 

 

 

마력의 정의 

어떤 현상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힘. 이 힘은 기본적으로 들을 수 없고, 만지거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이나 사용이 가능한 마도구와 접촉했을 때 그 안에 마나가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마력이 흐른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것은 접촉자의 마나와 피접촉자의 마력이 공명하며 일어나는 

일이라고 한다. 

 

마력의 근원 

마력의 근원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나, '대기에 흩어진 마력을 시전자의 심장에 끌어다 

소모하는 것'이 정설이다. 심장이 멎으면 마력을 사용할 수 없음은 이것으로 설명된다. 

 

마력의 사용 및 회복 

시전자마다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마력의 양은 다르다. 선천적으로 타고났거나, 후천적인 노력으로 마력의 

수용량을 넓힐 수 있다. 

소모된 마력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회복된다. 회복 속도 또한 시전자마다 차이를 보인다. 

만약 자연 치유를 넘어선 마력의 사용·회복을 원한다면 보조도구(마력초, 마력석 등)가 필요하다. 

마나의 총량이나 소모량은 수치로 환산하여 확인할 수 없다. 다만 특정한 마법을 통해 마나의 흐름을 가시화 

할 수 있다. 

 

 

 

 

 

 

 

마력의 활용 

마법어 

단순 에너지인 마력을 실제 현상으로 이끌어오는 매개는 '마법어'이다. 일반 언어와는 다른 독자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고, 살루테 전역에서 공통으로 사용된다. 

시전의 매개가 되는 마법어는 형태가 명확히 존재할 수록 더 쉽고 강력하게 발동된다. 생각하는 

것(묵언)보다는 말로 주문을 내뱉는 것(마법주문), 그보다는 종이에 쓰는 것(마법진)이 성공 확률이 높다. 

 

마법어의 활용 

마법어의 활용법은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폭이 넓다. 그러나 대중적인 사용법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마법진 

-​ 종이나 땅 따위에 마법식을 적어서 마법을 시전한다. 



2. 마법주문 

-​ 마법식을 직접 발음하여 시전한다. 

3. 마도구 

-​ 도구에 마법식을 새겨 마력을 불어넣으면 도구가 해당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마법문자 

마법어의 문자 하나마다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 문자의 나열로 마법식이 완성된다. 

 

기본 마법문자의 목록(표기/대응/의미) 

 

마법문자 관련 폰트와 브러쉬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설명 

마법식 서술 이후 시전자가 대상을 지팡이나 손으로 가리키거나, 시선하는 등의 제스처를 취하면 마법식이 

발동된다. 그러나 특수한 조건의 경우(대상을 곧바로 지시할 수 없음, 대상이 아닌 범위 단위로 마법을 사용, 

시선하는 곳이 아닌 정확한 지점에 마법을 사용 등) 마법식 뒤에 &을 첨부하여 부가설명을 붙일 수 있다. 

붙일 수 있는 부가설명은 다음과 같다. 

●​ 명확한 시전시간 / 시전거리or시전범위or시전방향 

●​ 명확한 대상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fq5np4y1awpCgQOALWS9C5hEOymSbuXI?usp=sharing


 

마법문자의 사용 예 

 

* 마법식의 앞부분과 끝 부분에 X표시를 해두어 마법식의 시작과 끝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는 뼘(span). 

 

 

 

 

마법식 사용시 주의사항 

마법식은 다른 구성이라도 효과가 같을 수 있고, 같은 구성이라도 시전자가 해석하는 방향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시전자는 시전하려는 마법의 마법식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배포하는 마법식이나 

마도구는 타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마법식 아래에 주석을 달아놓기도 한다.) 

사용되는 마법식에 비해 시전자의 마력량이 적으면, 시전 효력이 떨어지거나, 아예 시전이 되지 않거나, 

시전자에게 과부하가 올 수 있다. 

 

 

 

 

 

 

 

마법식의 활용(1) - 마법진 

종이나 땅 따위에 마법식을 적어서 마법을 발동하는 활용법이다. 명확하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마법주문보다 안정적이며, 적은 마력으로 오래 운용할 수 있다. 다만 마구 휘갈기는 것이 아닌 정해진 

규격을 따라 적어야 하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 



마법진을 활용한 마법 사용법은 간단하다. 마법진을 작성한 부분이 시전자의 몸과 닿아있는 상태에서 마력을 

손 끝(혹은 스태프 끝)으로 흘려보내면 발동된다. 마법진의 위치가 심장과 가까울수록 더욱 효율적으로 

마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으나 명확히 증명되지는 않았다. 

마법진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마법진의 기본 구조 

 

마법진을 하공에 적어 쓰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허공에 적은 문자와 형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신경을 곤두세워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 소리나 형태 없이 마법을 시전하려면 

이보다는 '묵언 주문'을 연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마법식의 활용(2) - 마법주문 

시전자가 마법식을 입으로 발음하며 마력을 흘려보내면 마법이 발동된다. 정확한 발음과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마법식의 이해가 요구된다. 마력을 운용하는 데에 능숙한 경지에 오르게 되면, 마법식을 속으로 

발음하여 마법을 발동하는 ‘묵언 주문’을 사용할 수 있다. 간단한 주문 정도는 조금의 연습으로도 가능하지만, 

복잡한 마법식까지 묵언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마법식의 활용(3) - 마도구 

마법식을 도구에 새겨, 마력을 흘려넣으면 지정된 동작을 사는 형태이다. 다른 방법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 있지만, 마법을 변주시키지 못하고 지정된 행동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마도구에 새겨지는 마법식의 구조는 다음을 따른다. 



 

마도구에 부여하는 수식 

 

다만, 단순히 마법식만을 보고 마도구가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ti 

만으로 움직임을 담아둔 경우) 마도구의 실제 활용을 보려면 마력을 직접 흘려넣는 편이 좋다. 

원활히 마력을 운용할 수 없는 시전자를 위해 마도구에 마력석을 장식해두는 경우도 있다. 

 

 

 

 

 

 

 

 

보조 도구 

시전자의 마법식 사용을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조 도구. 마력을 머금은 마력초를 섭취하거나, 마력이 

담겨있는 마법석을 이용한다. 

 

마력초 

마력 자체가 담긴 약초, 혹은 마력식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약초를 통틀어 마력초라 칭한다. 어떤 마력초는 

마법문자로 구현할 수 없는 효과(환각, 변신, 정신계열 등등)를 내기도 한다. 이런 마력초는 약초 그대로 

섭취하기보다는 물약, 혹은 알약의 형태로 가공하여 섭취한다. 

 

마력석 

마력이 담긴 광물. 손에 쥐면 마력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마력이 강하게 느껴질 수록 품질이 좋은 

마력석이다. 소지하고 시전자에 몸에 닿아있는 것만으로 마력을 보충해준다. 마력석에 담긴 마력을 

사용한다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마력석은 여러가지 형태로 가공이 가능하다. 주로 스태프나 마도구에 

장신구를 겸하여 다는 형태로 보인다. 색상은 여러가지가 있다. 

 

 


